
Mint Oil
민트향료는 주로 껌 및 치약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구강청정제로 사용된다. 민트향료는 크게 페퍼

민트와 스피아민트로 구분된다.

국내에서는 민트향료 오일을 수입해 정제과정을 거쳐 단일 또는 조합향료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

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. 국내 민트오일 수요는 9 4년기준 페퍼민트가 1 2 2톤으로 전체 민트오일

수요 1 6 3톤중 7 4 . 8 %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스피아민트는 4 1톤을 수입해 2 5 . 2 %의 구성비를 보이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 수요 구성비와는 달리 최근의 수요 성장률은 스피아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9 3년 페퍼민트

수입량은 1 2 0톤으로 전년대비 14.3% 증가했으며 스피아민트는 3 4톤으로 1 4 2 . 9 %의 신장률을 보였다.

9 4년에는 페퍼민트는 전년대비 1 . 7 %의 증가에 그친 것에 반해 스피아민트는 20.6% 증가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따라서 9 4년 민트오일의 수요는 총 1 6 3톤으로 5 . 8 %의 신장에 그쳤는데 이는 민트향료 시장이 이미

성숙단계를 넘어 한계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C i t r u s·L e m o n·Orange 등 각종 과일향료 및 허브류

등이 각광받고 있어 민트향료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다.

민트향료는 일반적으로 껌베이스 등으로 1%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L G화학·태평양 및 롯데 등 대

규모 수요기업들이 대부분 자체 합성시설을 갖추고 있어 민트오일을 직수입해 정제과정을 거쳐 단

일 또는 조합향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외 한불화농을 비롯해 서울향료·

보락·시한향료 등 1 0여개 향료기업

이 민트오일을 수입·정제하여 판매

하고 있다. 일반 오퍼상에서도 일부

유통되고 있다.

민트향료는 껌에 55% 사용되며 치약

용으로 40%, 구강청정제용으로 5 %

사용되고 있다. 페퍼민트오일은 미국

에서 9 2톤을 수입, 전체 수입의 7 5 %

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1 6톤

13%, 싱가폴 1 1톤 9% 순으로 나타났다.

스피아민트 오일은 대부분 미국 A.M Trold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의 수입도 늘고 있

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민트오일의 수입가격도 크게 올랐는데, 이는 미국·유럽 등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을 줄였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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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

9 4년초 페퍼민트 오일가격은 C I F기준 K g당 2 3달러로 9 3년의 2 0달러대비 1 5 %의 인상률을 보였으며

9 5년4월에는 3 2달러로 60% 올라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스피아민트 오일가격은 9 4년초 K g당 2 2달러선에서 9 5년4월 2 5달러를 상회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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